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오늘(13일) 출범

회의를 열고 활동을 본격화했다.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용산빌딩 2층에서 개최된 출범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윤호중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온 상임고문, 전해철 상임고문 등 고문단, 자문단,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장 등 주요 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함께 이루어졌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명칭을 따왔다.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모두의나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

회를 이끌게 된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의 극단적 진영화, 경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

등과 분열을 넘어서야 한다”라며 위원회 출범 취지를 밝히고 “이재명 후보가 내건 진짜 대한

민국은 모두의 나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순항은 아

름다운 경선이 치러진 덕분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김동연 지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실천

해달라 ”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선거가 보

이재명 후보 직속‘모두의나라위원회, 

민주당 원팀실천 및 국민통합 신호탄! 

- 오늘(13일) 오후 여의도 용산빌딩 2층에서 출범회의,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및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참석

-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 모두의나라로 완성!” 

- 15일부터 광주, 전주, 부산, 대구, 수원, 춘천, 청주 등 전국순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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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통합된 모습으로 치러지게 되어 기쁘다. 진짜 대한민국은 모두의나라이고 진짜 대한민국이

야 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습이다 ”고 밝히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10개 분과위원회 4개 본부를 산하기구로 두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0개 분과위원회 

명칭은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등 김동연 지사가 경선 당시 발표한 5대 빅딜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4대 본부는 비전, 소통, 네트워크, 뉴미디어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활동은 정책캠페인, 중앙선대위 국민참여본부와의 결합, 지역별 순회활동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 정책캠페인을 통해 경선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공약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

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위원회는 국민참여본부와의 캠페인으로 유권자를 폭넓게 만

나며 연합정치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는 광주, 전주, 부산, 대구, 수원, 춘천, 

청주 등 7개 도시를 방문하여 지역 결의대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 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

리했다. (끝)

- 행사 사진 별첨 - 








